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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제천에서 재배된 감초(Glycyrrhiza uralensis Fisher, G. uralensis)를 대상으로 추출 

조건(85% 에탄올, 추출 온도 및 시간)별로 추출한 추출물에 대하여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을 측정하고 이로

부터 최적의 추출 조건을 선정하여 감초 추출물을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제조 공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각 추출 조건에서 얻어진 추출물을 농축하여 분말로 한 시료(시료-1)와 추출물을 농축

하지 않고 추출물 원액을 그대로 사용한 시료(시료-2)이다. 항산화 활성은 라디칼 소거활성, 총항산화능, 활성

산소로 유도된 세포손상에서 세포보호효과를 측정하였다. 항균 활성은 피부 상재균에 대한 최소저해농도를 측정

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활성에서, 시료-1은 100 µg/mL에서 추출시

간이 6 h일 때가 12 h일 때보다 약 10% 정도 더 큰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반면에 시료-2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추출 시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동일 온도에서 12 h 추출한 추출물의 수율

은 6 h 추출한 경우의 수율보다 2.6배 더 컸다. 하지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1배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출 시간이 길어도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

의 라디칼 소거활성, 총항산화능 및 세포보호효과가 추출물의 수율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추출물 중에 함유된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의존함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 활성은 추출 조건별 동일 농도(시료

-1)에서 측정했을 때, 세 균주(S. aureus, B. subtilis, P. acnes)에 대해 25 및 40 ℃에서 추출된 감초추출물

(156 µg/mL)은 methyl paraben (2,500 µg/mL)보다 약 16배 정도로 매우 큰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 결론적

으로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이 큰 감초 추출물의 최적 추출 조건은 85% 에탄올로 40 ℃에서 6 h 추출한 

추출물이 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화장품에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이 큰 감초 추출물을 

원료화하기 위해서는 추출 조건별 추출물의 수율, 활성 성분의 수율, 추출물의 농도별 활성 평가와 추출 수율이 

반영된 추출물 원액 자체의 활성을 종합 평가해서 추출 조건을 선정해서 원료의 제조 공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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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노화, 특

히 피부 노화의 원인 물질로 작용하고 있다. 활성산소

종은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도 생성되며, 질병상태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잉으로 생성된다. 특히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어 ROS를 만드는 광화학적 반응

들이 피부에서 계속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공해, 흡연 

및 세균에 의해서도 활성산소종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3]. 

활성산소들 중 반응성이 가장 큰 1O2와⋅OH 등은 

피부 세포 및 조직 손상을 야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을 한다. 이들은 항산화효소와 비효소적 항산화제로 

이루어진 피부 항산화 방어망을 파괴함으로써 피부를 

산화적 상태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활성산소로 유

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는 지질 및 단백질 산화, 탄력 섬

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사슬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

차결합, 히알루론산 사슬의 절단, 멜라닌 생성반응 촉

진, DNA 산화 등 피부 구성 성분들의 손상을 야기한

다. 결과적으로 피부의 탄력 감소, 주름 및 색소침착 

등 피부노화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피부노화를 억제하

기 위해서는 피부에서 생성되는 과잉의 활성산소 생성 

억제 및 생성된 활성산소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한 적

절한 항산화제의 개발과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4-7].

감초는 콩과 식물로 아시아에서 각종 한약재 및 식

품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8,9]. 현재 우리나라

에서 이용되는 감초는 크게 두 종류(G. uralensis 및 G. 

glabra)가 있다. G. uralensis는 아시아계 감초로 특히 

약용이나 식품에서 이용되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감초로 알려져 있다. 유럽계 감초인 G. glabra는 glabri-

din 성분이 주요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고 현재 기능성 

미백 소재인 유용성 감초 추출물로 고시되어 있다[10]. 

감초의 주성분으로는 glycyrrhizin과 플라보노이드인 

liquiritin, liquiritigenin 및 isoliquiritigenin 등과 아이소플

라보노이드인 licoricidin 등이 보고되고 있고[11], 감초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 면역 증강 및 항균 활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4].

본 연구에 앞서 저자들은 국내산 농산물의 수입대체 

목적으로 국가별(한국,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감초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한국 감

초 추출물의 분획별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수입

된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감초보다 라디칼 소거활성

과 활성산소에 대한 세포보호효과가 매우 탁월함을 

확인하였다[15]. 또한 원산지별 감초 추출물에 대하여 

피부 상재균(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subtilis, 

Propionibacterium acnes,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및 Pityrosporum ovale)에 대한 항균 활성을 

측정 비교하였다. 감초 추출물의 여드름균(P. acnes)에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Glycyrriza uralensis Fisher 

(Jecheon, Korea) extracts obtained by various extraction conditions (85% ethanol, heating temperatures and times), and 

to establish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 of G. uralensis for the application as cosmetic ingredients. The extracts 

obtain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were concentrated and made in the powdered (sample-1) and were the crude extract 

solutions without concentration (sample-2). The antioxidant effects were determined by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SC50), ROS scavenging activity (OSC50), and cellular protective effects. Antibacterial activity was determined by mini-

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n human skin flora.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ample-1 (100 

µg/mL) was 10% higher in group extracted for 6 h than 12 h, but sample-2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extraction yield extracted with same temperature for 12 h was 2.6 times higher than 6 h, but total flavonoid content 

was 1.1 times higher.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otal flavonoid content hardly increased with increasing extraction 

tim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OS scavenging activity and cellular protective effects were not dependent on 

the yield of extraction, but total flavonoid content of extraction. Antibacterial activity on three skin flora (S. aureus, 

B. subtilis, P. acnes)of sample-1 in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were evaluated on same concentration, and the group 

extracted at 25 and 40 ℃ showed 16 times higher than methyl paraben (2,500 µg/mL). In conclusion, 85% ethanol 

extracts of G. uralensis extracted at 40 ℃ for 6 h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traction condition is important to be optimized by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xtraction yield with 

various conditions, yield of active component, and activity test with concentrations, and activity of 100% extract, for 

manufacturing process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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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최소저해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한 결과 한국 감초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은 MIC가 156 µg/mL로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감초보

다 각각 4배 및 16배 더 큰 항균효과를 보였고, 이는 

화장품의 방부제로 알려진 methyl paraben (2,500 

µg/mL)보다도 항균 활성이 훨씬 큼을 알았다[16]. 피부 

상재균(B. subtilis, P. acnes, E. coli, P. aeruginosa)에 대

한 항균 활성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인 성분은 

isoliquiritigenin이었고, 특히 수입산 감초에 비해 우리

나라 감초가 우수한 항균 활성을 나타낸 것은 한국 감

초에 비교적 많이 함유된 isoliquiritigenin과 liquir-

itigenin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17]. 

한국산 감초 추출물을 화장품에 응용하기 위해 감초 

추출물 함유 크림을 제조하여 저장조건별(4 ℃, 25 ℃, 

37 ℃ 및 45 ℃) 및 태양광(3 ∼ 5월) 하에서 제품 안정

성(pH, 점도, 흡광도 및 색상 변화)을 평가한 결과, 한

국 감초 추출물은 제품의 안정성에도 기여함을 확인하

였다[18]. 또한 감초의 유효 성분들의 안정화 및 피부 

흡수 증진과 효능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피부 활성소재 

전달체 연구도 수행하였다. Isoliquiritigneinin을 담지한 

하이드로겔의 제조 및 그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피부 

흡수능 평가 및 항균 활성을 평가 보고한 바 있다[19, 

20].

감초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이 큰 최적의 추

출 조건을 확립을 위해 원산지별(한국, 중국 및 우즈베

키스탄), 추출 용매별, 추출 온도별, 추출 시간별 조건

에 따른 감초 추출물을 제조하여 평가하여, 한국 감초 

추출물의 최적 추출 조건(85% 에탄올, 60 ℃, 6 h)을 확

립하였고[21], 가장 큰 항균 활성은 85% 에탄올, 40 ℃ 

및 12 h 추출조건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22]. 그러

나 상기의 추출 조건은 추출물의 추출 수율 등이 고려

하지 않고 추출물을 건조 분말로 하여 동일 농도에서 

평가한 결과를 최적 추출조건으로 선정한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천연물을 화장품 원료로 이용할 때는 건조

된 추출물을 일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든가 추출물 

원액을 농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 조건별로 추출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킨 파우더를 동일 농도에서 활성을 측정한 것과 

건조시키지 않은 추출물 자체 원액(추출 수율이 반영

된 것)을 대상으로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화하기 위한 최적의 추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기기 및 시약

UV-Vis spectrophotometer는 Cary 50 (Varian, Australia),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는 

SPD-M20A (Shimadzu, Japan)을 사용하였고, pH meter는 

SevencompactTMS220 (Mettler Toledo, Switzerland)을 사

용하였다. Luminol, heparin,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rose bengal,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는 Sigma Chemical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기타 FeCl3⦁6H2O는 Junsei Chemical Co. (Japan)

을 사용하였으며, 완충 용액 제조에 사용된 Na2HPO4⦁

12H2O, NaH2PO4⦁2H2O, NaCl, H2SO4 그리고 에탄올

(EtOH), 화장품 방부제인 methyl paraben (MP) 및 propyl 

paraben (PP)와 비교물질로 사용한 (+)-α-tocopherol 

(1,000 IU vitamin E/g)은 Sigma (USA)에서 구매하였다.

2.2. 감초 추출물 및 시료 제조

2.2.1. 국내산 감초 추출물 제조 및 추출물 중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건조시킨 국내산 제천 감초 50 g을 교반 및 환류 장

치가 있는 추출기에 넣은 후 85% 에탄올 1,000 mL를 

가한 다음, Table 1의 추출 조건(온도별; 25, 40, 60 ℃ 

및 추출 시간별; 6 h, 12 h)별로 추출하여 추출물을 제

조하였다. 85% 에탄올 추출 용매 조건은 선행 연구에

서 항산화 및 항균 효과가 있는 추출물을 얻는데 가장 

적합한 용매 조건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감초 추출물 중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에는 표준 물질로 감초의 주

성분인 liquilitin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이 검

량선을 이용하여 추출물 중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상기의 6가지 추출 조건으로 추출된 추출물을 2.2.2. 

항에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실험 시료를 제조하여 항산

화 활성 및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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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 측정을 위한 시료 제조

일반적으로 천연물을 화장품 원료로 이용 시, 건조

된 추출물을 일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든가 추출물 

원액을 농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시료 제조 방법에 따른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을 확인하여 최적 추출 조건을 선

정하고자하였다. 시료-1은 Table 1의 추출 조건으로 추

출한 것을 농축하여 건조 추출물 파우더를 얻고 이를 

동일 농도로 제조하였으며, 각 실험에서 사용한 농도

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료-2는 Table 1의 추출 조건으로 얻은 추출물을 농

축하지 않고 추출물 원액 자체를 동일한 희석 배수로 

각각의 추출조건별 감초 추출물 희석하여 제조하였으

며, 각 실험에 사용한 희석 배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

다. 항균 활성 평가에서는 시료-1 및 시료-2의 제조방

법으로 만들어진 시료들을 희석하여 실험에 이용하

였다.

2.3. 항산화 활성 측정

2.3.1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DPPH법은 시료의 라디칼 소거 능력을 확인할 수 있

는 실험법으로서, 비교적 안정한 라디칼인 DPPH에 대

한 전자 주개를 통하여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한다. 실

험 방법은 메탄올에 용해시킨 0.2 mM DPPH 1 mL에 

에탄올 1 mL를 100 µg/mL농도의 추출 조건별 감초 추

출물 1 mL 첨가하여 섞은 후 실온에서 10 min 동안 반

응시킨 다음 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17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control)은 감초 추

출물을 첨가하지 않았고, 공시험(blank)은 DPPH를 첨

가하지 않고 측정하여 시료의 영향을 보정하였다. 라

디칼 소거 활성은 다음 식에 의해 DPPH의 농도를 감

소시키는 시료의 저해율(%)로 표기하였다.

Inhibition (%) = { 1 - [
(AExperiment - ABlank)

] } × 100
AControl

2.3.2. 루미놀 발광법을 이용한 Fe3+-EDTA/H2O2계에 있어서 

활성산소 소거 활성(총항산화능)

Fe3+-EDTA/H2O2 계는 각종 ROS (O2
⋅-, ⋅OH 그리고 

H2O2)를 생성시키며 철과 같은 전이금속은 특히 반응

성이 큰 ⋅OH를 생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ROS에 의해 루미놀이 나타내는 빛

을 화학발광기로 검출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방법은 

화학발광 측정용 튜브에 증류수 1.78 mL를 넣고 10 

µg/mL 농도의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을 50 µL 첨가

한 후, 2.5 mM EDTA 40 µL, 5 mM FeCl3⦁6H2O 10 

µL, 35 mM 루미놀 80 µL를 넣고 섞은 후 5 min 동안 

항온시켰다. 그 후 Fenton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150 

mM H2O2 40 µL를 넣고 25 min 동안 화학발광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control)은 추출물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였고, 공시험(blank)은 FeCl3⦁6H2O와 H2O2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활성산소 소거활성은 다음 식에 

의해 화학 발광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저해율(%)로 표

기하였다.

Inhibition (%) = 
(Control의 cpm - Sample의 cpm)

× 100
(Control의 cpm - Blank의 cpm)

Extraction conditions Sample-1 Sample-2

85% EtOH, 25 ℃, 6 h A1 A2

85% EtOH, 25 ℃, 12 h B1 B2

85% EtOH, 40 ℃, 6 h C1 C2

85% EtOH, 40 ℃, 12 h D1 D2

85% EtOH, 60 ℃, 6 h E1 E2

85% EtOH, 60 ℃, 12 h F1 F2

Table 1. Extraction Conditions of G. uralensis Cultivated in 

Korea

Experiments
Sample-1

(µg/mL)

Sample-2

(Dilution rat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
100 40

Oxyge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
10 1600

Cellular protective effect assay 25 1600

Table 2. Concentration of Sample-1 and Dilution factor of 

Sample-2 on the Experime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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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용혈법을 이용한 세포보호효과 측정

2.4.1. 적혈구 현탁액 제조

실험에 사용된 토끼 적혈구는 삼육축산농원(경기도 

화성군)에서 구입한 생후 6개월 된 건강한 토끼로부터 

얻어 채혈 후 heparin이 첨가된 시험관에 넣어 4 ℃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12 h 이내에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를 3,000 rpm으로 5 min 동안 원심분리하여 혈구와 

혈장을 분리하였고, 분리한 혈구는 0.9% saline phos-

phate buffer (pH 7.4, Na2HPO4⦁12H2O 9.6 mM, 

NaH2PO4⦁2H2O 1.6 mM)로 3회 반복해서 세척하여 원

심분리하고 흰색의 백혈구 층은 제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적혈구 현탁액은 700 nm에서 O. D. 값이 0.6이

었으며 이때 적혈구 수는 1.5 × 107 cells/mL이었다.

2.4.2. 감초 추출물의 광용혈 억제 효과

적혈구 현탁액 3.5 mL를 파이렉스 시험관(No. 9820)

에 넣은 후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을 10 µg/mL를 50 

µL씩 첨가한 후 암소에서 30 min 동안 pre-incubation 

시켰다. 그 후 광증감제로 사용된 10 µM rose-bengal 

0.5 mL를 가하고 12 min 동안 광조사하여 광증감 반응

을 일으켰다. 12 min 의 광조사가 끝난 후 암반응 시간

에 따른 적혈구의 용혈 정도를 15 min 간격으로 700 

nm에서 투광도(transmittance, %)를 측정하였다. 이 700 

nm의 파장에서 적혈구 현탁액의 투광도 증가는 적혈

구의 용혈 정도에 비례하였다. 모든 실험은 20 ℃ 항온

을 유지하며 진행하였다. 데이터는 다음 식에 의해 적

혈구의 50%가 용혈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τ50으로 나

타내었다. 대조군(control)은 τ50이 28.5 min으로 오차

범위 ± 0.3 min 이내로 모든 경우의 실험에서 재현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Rose-bengal을 첨가하고 광조사를 

안 했을 경우와 rose-bengal을 첨가하지 않고 광조사만 

했을 경우는 모두 암반응 120 min까지는 용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하

였다.

Relative cellular protective effect =
Sample τ50

Control τ50

2.5. 항균 활성 측정

2.5.1. 사용균주, 배지 및 배양 조건

항균 효과 평가에 사용된 균주로는 B. subtilis 

(ATCC6633), E. coli (ATCC8739), P. acnes (ATCC6919), 

P. aeruginosa (ATCC9027) 및 S. aureus (ATCC6538)로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Seoul, Korea)에서 분양받

았다. P. acnes의 배지는 reinfored clostridial medium 및 

reinfored clostridial agar (Becton, Dickinson and com-

pany, USA)에서 CO2 존재하에 37 ℃에서 48 ∼ 72 h 

배양하였다. E. coli와 P. aeruginosa는 mueller hinton 

broth 및 mueller hinton agar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를 이용하여 37 ℃ 배양기에서 배양했

으며, B. subtilis 및 S. aureus는 tryptic soy broth (Becton, 

Dicknson and company, USA)와 trypic soy agar 

(Sigma-Aldrich Co., USA)에 각각 37 및 30 ℃ 배양기에

서 24 h 배양하였다.

2.4.2. 최소저해농도(MIC) 측정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에 대한 최소저해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측정은 48 well 

plate에 1 × 105 CFU/mL broth 균주 현탁액을 0.95 mL 

넣고, 시료를 0.05 mL씩 첨가하였다. 시료는 2배 희석

법을 이용하여 DMSO로 희석한 후에 사용하였다. 시

료-1(동일 농도로 제조한 시료)는 DMSO에 녹여서 각 

균주에 대하여 최종 농도가 10000, 5000, 2500, 1250, 

625, 312, 156, 78, 39 µg/mL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시

료-2(동일한 희석 배수로 희석하여 제조한 시료)는 

DMSO에 녹여 각 균주에 대하여 최종 희석 배수가 20

배, 40배, 80배, 160배 및 320배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대조군으로는 화장품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메틸 파라

벤 및 1,2-hexanediol을 사용하였다. 24 h 배양 후(P. 

acnes의 경우, 48 ∼ 72 h),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각

각의 균들이 증식되지 않는 최소 농도를 MIC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시료의 용매로 사용된 DMSO와 broth

만을 처리한 공시료군(blank), 균액, DMSO 및 균액을 

처리한 그룹을 growth control로 하여 실험을 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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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3.1. 국내산 감초 추출물의 추출 조건별 추출 수율 및 총플

라보노이드 함량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9.1 ∼ 

29.0%의 범위를 나타냈다. 모든 감초 추출물은 추출시

간이 6 h일 때의 평균 수율은 14.2%이고 12 h 추출 수

율이 26.3%로 12 h 추출할 경우가 약 1.85배 더 큰 추

출 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60 ℃, 6 h에서 추출한 추출

물의 수율은 25 및 40 ℃에서의 추출 수율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추출 시간이 12 h일 때는 온도별로 추출 

수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감초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인 liquiritin을 표준 물

질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추출물 중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추

출 조건별로 추출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켜서 얻은 

감초 파우더를 일정 농도로 제조한 시료-1 (100 µg/mL)

군에서 추출 수율과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역비례 경

향을 나타내었다. 즉, 25 ℃에서 6 h 추출한 감초 추출

물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물 100 µg/mL당 2.4 

µg/mL이었다. 그러나 12 h 추출한 경우는 추출 수율은 

6 h보다도 2.6배 더 큰데 비하여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100 µg/mL당 1.5 µg/mL로 6 h 추출의 경우보다도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이 37.5%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

향은 40 ℃와 60 ℃추출한 경우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 즉 추출 시간이 길수록 추출되는 추출물중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작았다. 추출 조건별로 추출

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키지 않고 추출물 원액 자체

(시료-2)에 포함된 총플라보노이드 함량도 Table 3에 

있다. 25 ℃에서 6 h 추출한 감초 추출물 원액 중에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19.0 µg/mL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 온도에서 12 h 추출한 경우는 총플라보노이드 함

량이 132.0 µg/mL이었다. 동일 온도에서 6 h 추출했을 

때보다도 12 h 추출했을 때의 추출 수율이 2.6배 많았

는데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11배 증가에 그쳤다. 이

러한 결과는 추출 시간이 길어도 추출물에 플라보노이

드의 함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2.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3.2.1.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자외선 등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 중에서 ⋅OH 

및 O2
⋅-과 같은 라디칼은 세포막 지질, 단백질 및 DNA 

등의 산화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α-Tocopherol 

및 flavonoid 등과 같은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로 인해 

생성된 지질 라디칼 등에 수소 주개로 작용하여 연쇄

반응을 종결시킨다. 이 때문에 라디칼 소거는 세포 손

상을 막아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추출 조건이 다른 감초 추출물의 라

디칼 소거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정한 DPPH 라

디칼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비교 물질로는 잘 알

려진 항산화제인 (+)-α-tocopherol을 사용하였다.

추출 조건별로 추출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켜서 얻

은 감초 파우더를 일정 농도로 제조한 시료-1 (100 

µg/mL)과 추출 조건별로 추출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

키지 않고 추출물 자체 일정량을 동일한 배수로 희석

하여 실험에 사용한 시료-2에 대하여 프리 라디칼 소

거 활성을 측정하였다(Figure 1). 시료-2의 경우는 추출 

수율이 반영된 시료이다. 시료-1 (100 µg/mL)은 온도 

Extraction conditions
Yield

(%, w/w)a
Sample-1

Total flavonoid content (%)

Sample-2

Total flavonoid content (µg/mL)

85% EtOH, 25 ℃, 6 h 9.1 A1 (2.4) A2 (119.0)

85% EtOH, 25 ℃, 12 h 23.3 B1 (1.5) B2 (132.0)

85% EtOH, 40 ℃, 6 h 10.8 C1 (2.3) C2 (130.1)

85% EtOH, 40 ℃, 12 h 27.6 D1 (1.9) D2 (173.5)

85% EtOH, 60 ℃, 6 h 22.6 E1 (2.1) E2 (156.3)

85% EtOH, 60 ℃, 12 h 29.0 F1 (1.4) F2 (157.4)

a) Yield (%) = Dried G. uralensis Extract (g) / Dried G. uralensis Root (g) × 100

Table 3. Extraction Yields of G. uralensis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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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25, 40, 60 ℃) 모두에서 추출시간이 6 h일 때가 

12 h일 때보다 약 10% 정도 더 큰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25 ℃에서 추출한 추출물의 라디칼 소

거활성은 6 h 추출한 경우(A1)가 19.6%로 12 h 추출했

을 때(B1, 7.6%)보다도 2.6배 더 큰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이 경우 각각의 추출 수율은 9.1%, 23.3%로 

12 h 추출한 B1이 6 h 추출한 A1 보다 2.6배 높은 수율

을 가졌다. 다른 온도(40, 60 ℃)의 추출한 시료들(C1, 

D1과 E1, F1)도 A1, B1과 같은 라디칼 소거활성 경향

을 나타냈다. 시료-1은 모두 같은 농도(100 µg/mL)의 

(+)-α-tocopherol (56.1%)보다는 동일 농도에서 비교적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추출 조건별로 추출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키지 않

고 추출물 원액 자체를 동일 배수(4배)로 희석하여 실

험에 사용한 시료-2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3가지 추출 

온도 조건에서 추출 시간(6 h 및 12 h)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5 ℃ 6 h 추출한 A2보다

도 12 h 추출한 B2의 수율이 2.6배 더 큼에도 불구하고 

라디칼 소거활성은 A2가 64.5%이고 B2가 65.4%로 

0.9%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른 시료들(C2, D2, 

E2, F2)의 경우도 모두 추출 수율과 라디칼 소거활성

을 비교할 때 라디칼 소거활성에 추출물의 수율이 거

의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6 h 추출한 시료들보다 12 h 

동안 추출하여 얻은 시료들은 오랜 시간 추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라디칼 소거활성을 갖는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들 대신 항산화 활성

이 없는 다른 성분들이 많이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3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시료-1에서는 6 h 추출

했을 때보다도 12 h 추출했을 때 추출물 건조 중량당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온도에서 추출했을 때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즉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프리 라디칼 소거 활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나타냈다.

3.2.2. 루미놀 발광법을 이용한 Fe3+-EDTA/H2O2계에 있어서 

활성산소 소거활성(총항산화능)

Fe3+-EDTA/H2O2계에서 생성된 ⋅OH, O2
⋅-, H2O2 등

의 다양한 종류의 활성산소가 루미놀과 반응하면 들뜬 

상태의 루미놀이 되고 이어서 루미놀이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낸다. 이것을 화학발광이라 한다. 이 

때 활성산소를 소거할 수 있는 페놀성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제가 있으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화학발광의 세기를 감소

시킬 수 있다. 화학발광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바로 활성산소 소거활성(총항산화능)이다. 추출 조건

별 감초 추출물 파우더를 일정한 동일 농도(10 µg/mL)

로 제조한 시료-1 (A1 ∼ F1)과 추출물 원액을 일정한 

비율로 희석(160배 희석)만 하여 제조한 시료-2 (A1 ∼ 

F1) 총 12종의 시료에 대하여 총항산화능을 평가하였

다(Figure 2).

일정한 농도로 제조한 시료-1 (10 µg/mL)은 3가지 

추출 온도별(25, 40 및 60 ℃) 모두에서 추출시간이 6 

(A) (B)

Figure 1.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G. uralensis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A) extract powders 

(100 µg/mL) as sample-1, (B) extracts (40 times diluted) as sample-2, reference; (+)-α-tocopherol (α-T); 100 µg/mL (56.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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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일 때가 12 h일 때보다도 더 큰 활성산소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A1 (25 ℃, 6 h)과 C1 (40 ℃, 6 h)의 

경우는 비교군인 L-ascorbic acid (74.8%) 보다 각각 

9.8%, 9.5% 더 큰 활성산소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특

히, 추출 시간에서 큰 활성 차이를 보인 25 ℃ 추출물

의 활성산소 소거활성은 6 h 추출한 A1 추출물(84.9%)

이 12 h 추출한 B1 (60.6%)보다 1.4배 더 큰 총항산화

능을 나타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추출 수율은 Table 

3에서와 같이 12 h 추출한 시료 B1이 6 h 추출한 A1에 

비해 추출 수율이 약 2.6배 더 높았다. 이는 12 h 추출

할 때 추출된 물질의 양은 많으나 활성산소를 소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들은 6 h 추출로 충분히 추출되었고 

이어서 12 h 추출 동안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지 않

는 다른 성분들이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총

항산화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추출 온도 25, 40 및 60 ℃ 모두에서 나타났다.

추출 조건별로 추출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키지 않

고 추출물 원액 자체를 동일 배수(160배 희석)로 희석

하여 실험에 사용한 시료-2의 활성산소 소거 활성은 

25, 40 및 60 ℃ 모두에서 추출시간이 12 h일 때가 6 

h일 때보다 약 10% 정도 더 큰 총항산화능을 나타냈

다. 25 ℃에서 12 h 추출한 B2의 총항산화능은 62.9%

로 6 h 추출한 A2 (51.7%)보다 1.2배 더 큰 활성산소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추출 수율이 12 h 추출한 

B2가 6 h 추출한 A2보다 2.6배 높은 것에 비해서는 미

미한 활성 차이로 보인다. 40과 60 ℃ 추출 시료(C2, 

D2, E2, F2)에서도 25℃ 추출 시료(A2, B2)의 경우와 

같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료-2에서 화학발광

법에 의한 활성산소 소거활성은 추출 온도가 25 ℃보

다는 40, 60℃일 때, 총항산화능이 좀 더 크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2 h 추출된 시료들은 6 h 추

출된 시료들보다 수율은 높지만 총항산화능에 기여할 

성분들은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DPPH법에서 보인 각 시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라

디칼 소거활성, 루미놀 발광법에서 보인 활성산소 소

거활성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측면에서 같은 경향성

을 나타냈다. 

3.2.3. 1O2 로 유도된 적혈구 파괴에 대한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

물의 세포보호효과

활성산소(1O2)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세

포 손상 평가는 적혈구 세포 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적혈구 세포는 지질이중층으로 이루어져 피부의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 수준의 

광노화 모델로서 항산화 연구에 유용하고 적합한 점이 

많다. 싱글렛옥시즌(1O2)은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 

중의 하나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주로 생성된

다. 이러한 1O2은 비효소적 항산화제를 파괴할 뿐만 아

니라 피부에 존재하는 항산화 방어체계를 붕괴시켜서 

세포막 구성 성분들인 인지질 및 단백질을 산화 손상

시키면서 세포막 내에서 지질 라디칼 자동산화반응을 

개시시킨다. 이러한 지질 라디칼 자동산화반응은 세포 

(A) (B)

Figure 2. Oxygen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total antioxidant capacity) of G. uralensis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by luminol assay. (A) extract powders (10 µg/mL) as sample-1, (B) extracts (1600 times diluted) as sample-2 reference, L-ascorbic

acid (AA); 10 µg/mL (74.8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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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성분들을 손상 파괴시키고 피부노화를 가속화시

킨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광증감제인 rose-bengal를 

이용하여 1O2을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1O2은 세포 

손상 파괴시킨다. 이러한 광산화적 스트레스하에서 추

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의 세포보호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의 비교 물질로는 지

용성 항산화제인 (+)-α-tocopherol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1의 농도는 25 µg/mL, 시료-2는 

160배 희석하여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적혈구 세포가 

50% 파괴되는데 걸리는 시간(τ50)으로 나타내어 시료 

간 세포보호효과를 비교하였다(Figure 3). 추출 조건별

로 추출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켜서 얻은 후 감초 

파우더를 일정 농도로 제조한 시료-1 (25 µg/mL)은 모

든 추출 온도에서 추출시간이 6 h일 때(A1, C1, E1)가 

12 h일 때(B1, D1, F1)보다 약 2배 더 큰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같은 농도에서 6 h 추출 시료의 

세포보호효과는 비교군인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인 

α-tocopherol (τ50, 37.2 min) 보다도 약 20배 정도로 

매우 큰 세포보호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40 ℃에서 

6 h 추출한 C1의 세포보호효과는 τ50이 641.2 min으로 

12 h 추출한 D1보다 2.3배나 더 큰 세포보호효과를 나

타냈다. C1 및 D1의 경우는 추출 수율이 각각 10.8%, 

27.6%로 12 h 추출한 D1이 추출 수율은 C1에 비해 2.6

배 높지만, 세포보호효과에 기여하는 성분의 양은 상

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료-2 (추출물 원액 160배 희석)들 중 추출 시간에 

따라 가장 세포보호효과의 차이가 큰 25 ℃도 6 h 추출

한 A2이 103 ± 1.4분 B2가 136.2 ± 8.9로 1.3배 더 큰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라디칼 소거활성 및 

활성산소 소거활성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출 수율

이 약 2.6배 큰 B2가 추출 수율이 작은 A2와 비교할 때 

세포보호효과가 비례해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40와 60 ℃의 경우에서도 추출 수율이 반

영된 세포보호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추출 수율이 반영된 시료-2에서 추출 

시간이 12 h일 때 수율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광용

혈 세포보호효과에 있어서는 추출 수율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라

디칼 소거활성과 활성산소 소거활성이 추출물 중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에 기인된 것처럼 적혈구 광용혈 

실험에서 세포보호활성이 바로 liquiritin과 같은 플라

보노이드 함량에 의존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포 수준의 항산화 활성과 라디칼 소거

활성 및 활성산소 소거활성(총항산화능)은 모두 추출

물 중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기인된 것으로 결론지

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항산화 활성 평가 결

과를 볼 때 항산화활성을 갖는 원료 개발은 감초 추출

(A) (B)

Figure 3. Cellular protective effects of G. uralensis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by photohemolysis of rabbit 

erythrocytes in 0.9% saline phosphate buffer (pH 7.4). (A) extract powders (25 µg/mL) as sample-1, (B) extracts (1600 times 

diluted) as sample-2.

- Reference, (+)-α-tocopherol (α-T); 25 µg/mL (τ50, 37.2 ± 1.1 min)

- Control treated only rose-bengal not irradiated; τ50 ( 31.5 ± 0.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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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경우 25 ℃에서 추출 시간 6 h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의 항균 활성

피부 상재균은 대표적으로 S. aureus, B. subtilis, P. 

acnes, E. coli 및 P. aeruginosa가 있다. S. aureus는 화농

성 감염을 유발하며 아토피 피부염의 요인으로 아토피 

환자 중 90%에서 발견되고 있다. P. acne는 여드름의 

주 원인균으로 혐기성 세균이며 피부 안쪽 또는 피지

선에 주로 존재한다. 여드름균은 proinflammatory cyto-

kine 생성을 경유하여 염증을 유발하며 개방성 면포와 

구진, 농포, 결절 및 낭종 등을 형성시킨다. B. subtilis

는 결막염의 원인균이고, P. aeruginosa는 수막염과 패

혈증 등을 유발한다. 

시료-1의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여드름 균주(P. acnes)에 대한 항균 활성은 25 및 

40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MIC, 78 µg/mL). Methyl paraben (2500 µg/mL)보다 32

배 더 큰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Table 4). S. aureus 및 

B. subtilis에 대해 25 및 40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

(156 µg/mL)은 60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156 

µg/mL)에서 methyl paraben 보다 약 16배 정도 큰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60 ℃에서 6 h 및 12 h 

추출한 추출물은 methyl paraben 보다 약 4배 큰 항균 

활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람 양성균인 3개의 균주에서

는 항균 활성을 나타냈으나, 그람 음성균인 E. coli 및 

P. aeruginosa에서는 항균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시

료-1은 그람 양성균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항균 활성 

성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출 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항균 활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교적 고온인 60 ℃에서 추출된 추출물은 항균 활성

이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온도에 의한 활성 성분들의 

분해 등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시료-2는 40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들(C2, D2)

은 160배 희석된 농도에서 S. aureus에 대한 항균 활성

이 있었다. 이는 25 및 60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

(80배 희석) 보다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냈으며, 추출

시간에 의한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P. acnes의 MIC는 

추출온도가 25 및 40 ℃일 때, 160배 희석 농도였으며 

60 ℃에서는 80배 희석 농도였다. B. subtilis의 MIC는 

시료-2 모두 80배 희석 농도였다. 그러나 시료-2는 그

람 음성균인 E. coli과 P. aeruginosa 2종에 대해서는 

항균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시료-2도 시료-1과 같이 

그람 양성균에 작용하는 항균 활성 성분들이 많이 함

유된 것으로 사료되며, 추출 시간에 따라 추출 수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항균 활성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60 ℃에서 S. aureus 및 P. acnes의 항균 

활성이 좋지 않은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특정 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갖는 성분들이 비교적 높은 온도에 

의해 활성 성분들의 분해 등으로 활성이 떨어졌을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감초 추출물을 화장품 소재로 

응용함으로써 국내산 감초로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

Strains

MIC 

Control
Positive control

(µg/mL)

Sample-1

(µg/mL)

Sample-2

(Dilution times)

DMSO
Methyl

paraben 

1,2-

Hexanediol 
A1 B1 C1 D1 E1 F1 A2 B2 C2 D2 E2 F2

S. aureus - 2,500 > 10,000 156 156 156 312 625 312 80 80 160 160 80 80

B. subtilis - 2,500 > 10,000 156 156 156 156 625 625 80 80 80 80 80 80

P. acnes - 2,500 > 5,000 78 78 78 78 156 156 160 160 160 160 80 80

E. coli - 1,250 10,000 - - - - - - - - - - - -

P. aeruginosa - 1,250 10,000 - - - - - - - - - - - -

“ - ” Shows No Effects

Table 4.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G. uralensis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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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

하여 최적의 추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추출 조

건은 추출 온도(40 및 60 ℃) 및 추출 시간(6 및 12 h)을 

토대로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최적의 추출 조건을 확

립하기 위해서 실험에 이용한 시료의 제조는 두 가지 

타입으로 제조하였다. 시료-1 (A1 ∼ F1)은 추출 조건

별로 추출한 감초 추출물을 건조시켜서 얻은 감초 파

우더를 일정 농도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한 것이고. 

시료-2 (A2 ∼ F2)는 추출 조건별로 추출한 감초 추출

물을 건조시키지 않고 추출물 원액 자체 동일 배수로

만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료-2는 

추출 수율이 반영된 시료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

된 시료들을 이용하여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을 측정하

여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이 큰 최적의 추출 조건을 선정

하고자 하였다.

1) 추출 조건별 감초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9.1 ∼ 

29.0%의 범위를 나타났으며, 모든 감초 추출물은 추출

시간이 6 h일 때의 평균 수율은 14.2%이고, 12 h 추출

시는 26.3%로 12 h 추출할 경우의 추출 수율이 약 2배 

컸다. 특히, 60 ℃에서 추출한 추출물은 다른 온도에서 

추출한 것보다 높은 수율을 나타냈다. 추출 수율은 6 

h일 때보다도 12 h에서 2배 정도 많았다. 감초 추출물 

중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5 ℃에서 6 h 추출한 추출

물 100 µg/mL당 2.4 µg/mL으로, 12 h 추출한 경우의 추

출 수율이 2.6배 더 큰 데 비하여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100 µg/mL당 1.5 µg/mL로 6 h 추출의 경우보다도 

그 함량이 37.5%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40 ℃와 

60 ℃추출한 경우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2) 감초 추출물 파우더의 농도를 일정하게 한 시료-1 

(100 µg/mL)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온도 조건 모두에서 

추출시간이 6 h일 때가 12 h일 때보다 약 10% 정도 더 

큰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25 ℃에서 추

출한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6 h 추출한 경우

(A1)가 19.6%로 12 h 추출했을 때(B1, 7.6%)보다도 2.6

배 더 큰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이 경우 이러한 

라디칼 소거활성의 크기는 추출물의 수율과는 역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온도(40, 60 ℃)

의 추출한 시료들(C1, D1과 E1, F1)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추출물 원액 자체를 동일 배수(4배)로 희석

하여 실험에 사용한 시료-2에서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추출 온도 조건 및 추출 시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5 ℃ 6 h 추출한 A2보다도 12 h 추

출한 B2의 수율이 2.6배 더 큼에도 불구하고 라디칼 

소거활성은 A2가 64.5%이고 B2가 65.4%로 0.9%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시료들의 경

우에서도 라디칼 소거활성에 추출물의 수율이 전혀 반

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루미놀 발광법을 이용한 실험에서 활성산소 소거 

활성(총항산화능)은 일정한 농도로 제조한 시료-1 (10 

µg/mL)은 세 가지 추출 온도별 모두에서 추출시간이 6 

h일 때가 12 h일 때보다도 더 큰 활성산소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25 ℃, 6 h 와 40 ℃, 6 h의 경우는 비교

군인 L-ascorbic acid (74.8%) 보다 각각 9.8%, 9.5% 더 

큰 활성산소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추출물 원액 자체

를 동일 배수(160배 희석)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한 

시료-2의 활성산소 소거 활성은 추출 온도 모두에서 

추출시간이 12 h일 때가 6 h일 때보다 약 10% 정도 더 

큰 총항산화능을 나타냈다. 25 ℃에서 12 h 추출한 B2

의 총항산화능은 62.9%로 6 h 추출한 A2 (51.7%)보다 

1.2배 더 큰 활성산소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추출 

수율이 12 h 추출한 B2가 6 h 추출한 A2보다 2.6배 높

은 것에 비해서는 활성이 작게 나타났다.

4) 1O2로 유도된 적혈구 세포파괴에 대한 세포보호

효과에서 일정 농도로 제조한 시료-1 (25 µg/mL)은 모

든 추출 온도에서 추출시간이 6 h일 때가 12 h 추출 경

우보다 약 2배 더 큰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냈다. 동일 

농도에서 6 h 동안 추출한 시료의 세포보호효과는 비

교군인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인 α-tocopherol (τ50, 

37.2 min) 보다도 약 20배 정도로 매우 큰 세포보호활

성을 나타내었다. 시료-2 (추출물 원액 160배 희석)들 

중 추출 시간에 따라 가장 세포보호효과의 차이가 큰 

25 ℃도 6 h 추출한 추출물이 12 h 추출한 추출물보다 

1.3배 더 큰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라디칼 소

거활성 및 활성산소 소거활성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출 수율이 약 2.6배 큰 추출물이 추출 수율이 작은 

추출물과 비교할 때 세포보호효과는 수율에 비례해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5) 피부상재균에 대한 항균 활성은 시료-1의 경우, 

여드름 균주(P. acnes)에 대한 항균 활성은 25 및 40 ℃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MIC, 

78 µg/mL). Methyl paraben (2500 µg/mL)보다 32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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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 S. aureus 및 B. subtilis에 대

해 25 및 40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156 µg/mL)은 

methyl paraben보다 약 16배 정도 매우 우수한 항균 활

성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그람 양성균인 3개의 균주

에서는 항균 활성을 보였으나 그람 음성균인 E. coli 및 

P. aeruginosa에서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

료-2는 그람 양성균 중 S. aureus 및 P. acnes에서는 40 

℃에서 추출된 감초 추출물(160배 희석)이 항균 활성

이 우수했다. 25 ℃에서 추출함 감초 추출물에서도 여

드름 균에 대한 활성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추출 수율이 반영된 시료에서 추출 시

간이 12 h일 때는 수율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활성

산소로 유도된 세포 손상에서 세포보호효과는 추출 수

율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세포보호 메커니즘

에 기인하는 세포 수준의 항산화 활성 평가가 라디칼 

소거활성 및 활성산소 소거활성(총항산화능) 평가에서

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항산화 활성 평가 결과 추출 

시간이 6 h에서 12 h으로 증가시켜도 항산화활성에 영

향을 미치는 항산화 성분들은 시간에 비례해서 추가로 

추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감초 추출물의 

경우 항산화 활성을 갖는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85% 에탄올 용액으로 추출 시간 6 h, 25 ℃에

서 추출하는 조건이 최적의 추출 조건이라고 판단되었

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한국 감초를 화장품 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최적 추출 조건 선정시 건조 추출물 파

우더 및 건조시키지 않은 추출물 원액 자체의 활성 평

가 비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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